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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중국 복음의 동역자 되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主内平安! 주안에서 평안 하셨는지요? 

사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펜데믹으로 일년 가까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평안의 인사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살고있는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들을 사랑하시

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주안에서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과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

다. 부족한 종은 지난 7월 미국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중

국 정부에서 외국인 입국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 하루속히 이전과 같이 중국에 자유롭

게 드나들며 다시 사역을 할수있는 날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상황으로는 빨라야 내년 후반 아니면 내후년 초에나 다시 중국 입국의 문이 열리

지 않을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함께 동역하며 사역 하였던 중

국의 교회들과 신학교는 중국 정부의 핍박으로 문을 닫고 성도들은 대부분 뿔뿔히 흩어

져 있는 상태이고 극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만 집에서 모여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중국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들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핍박과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국 교회들과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이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인내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 

나갈수 있도록 중국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께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답답한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확 시원하게 해주시는 희

망의 소식으로 위로와 격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저희 부부의 마음에 생수를 주었던 소식을 나눕니다,  

금년 10월 중순경 일본으로 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중국인 자매는 

저희 부부가 1996년 내몽고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해 예수님를 믿게된 자매입니다. 

당시에는 내몽고 대학 학생 이었는데 지금은 40대 중반으로 아들 둘을 낳고 일본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내몽고에서 사역을 하다가 1999년 후반에 내몽고

에서 간첩 협의를 받고 추방 당한후 전혀 소식을 몰랐었는데 20여년이 지나 뜻밖의  

전화를 받은 것 입니다. 자매님은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 유학을 가게되고 일본에서 대

학원을 마치고 일본에서 남편을 만나 지금은 자녀들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

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자매님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 선생님과 사모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20여년 전에 이선생님 과 사모님께서 자기에게 복음



을 전해 주셔서 지금은 친정 식구 모두 와 시집 시구 모두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다

는 것 입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과 사모님 일본에 오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자매의 소식을 듣고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다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치도 못했던 일 이었는데 

뜻밖에 자매님의 전화를 통하여 저희 부부의 잠자고 있었던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다시 

일깨어 주셨습니다. 중국 영혼들에 대한 복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렵고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 때로는 성령님의 초 자연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

고 믿음으로 이겨 나갈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1년의 새해가 

밝아 옵니다. 새해가 2021년 이라는 숫자로 바뀌었을 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

한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으실 것 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의 새로운 한해를 축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당해 갈수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와 격려와 소망으로 함께 하실 것 입

니다. 2021년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안에서의 복음의 

동역자 형제 자매님 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중국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1.중국 교회들이 지금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 나갈수 있도록. 

2.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

데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 나갈수 있도록. 

3.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들을 성령안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4.빠른 시일내에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 끝나고 중국 정부에서 외국인 입국 규제를 해제 

하여 이전과 같이 중국에 자유롭게 왕래할수 있도록. 

5.딸 에스더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6.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속에서 늘 건강해서 계속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수 있도록, 

 

항상 부족하기만 한 저희 가정의 중국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지난 25년동안 늘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신 중국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께 주안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시

는 은혜와 축복의 한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2월     주안에서 함께 복음의 동역자 된 이 다윗, 안나 선교사 올림 



 

 

 

 

 

 

 

 

  

 

 

  

 

 

 

 

 


